
일본시장서도 중국산에 밀린다
KOTRA, 중국산 점유율 17.3%로 상승 … 한국산은 4 .3% 불과

일본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반면, 한국산은 줄어들면서 양국간 격차가

커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.

KOTRA는 중국의 일본시장 진출동향 및 한-중 경합관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일본 수입시장에서 중국산

의 점유율은 1990년 5.1%에서 2000년 14.5%, 2001년 16.6%에 이어 2002년 1-2월에는 17.3%로 증가했다고 분

석했다.

반면, 한국산의 점유율은 1990년 5.0%로 중국에 처음으로 추월당한 뒤 2000년 5.1%, 2001년 4.9%, 2002년

1-2월 4.3%로 줄어들고 있다.

중국은 특히, 일본수출에서 전기전자 및 기계류의 비중이 1991년 4.3%에 불과했으나 2001년해는 28.5%에

달할 정도로 수출품목구조가 빠른 속도로 고도화됐으며, 일본기업의 중국진출 확대 등에 힘입어 빠르면 2002

년 2/4분기부터 미국도 제치고 일본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.

2001년 한-중 양국의 일본수출이 각각 100억엔을 넘는 컴퓨터, TV 등 21개 주요 경합품목이 한국의 전체

일본수출에서 54.2%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일본시장에서 중국은 한국과 큰 경쟁관계에 있다.

보고서는 중국산과의 가격경쟁이 어려운 만큼 상품 이미지와 품질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부품·소재 분야의

일본기업을 국내로 유치하는 한편 정보통신 등 새로운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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